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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생결제’, 이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
 

-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최초 도입으로 이용기업의 편의성 제고 -
 - 새롭게 구축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이용기관 간 

상생결제 업무협약식에서 상생결제 확산 방안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3.19일(목) 

서울 KB증권 본사에서 상생결제 이용기관들로부터 상생결제 제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 상생결제 이용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3. 19.(목), 15:00 ~

▪ 장소 : 서울 KB증권 대회의실(22층)

▪ 참석자 : 중기부 제2차관, KB증권 대표이사, ㈜두산 부사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직무대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결제전산원 대표 등 

▪ 주요내용 : 원스톱 상생결제플랫폼 소개, 업무협약(KB증권-두산-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 이용기관 현장 간담회 등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따른 

상생결제 확산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구매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KB증권, ㈜두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은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증권사 최초로 KB증권이 상생결제 협약금융기관*에 참여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두산과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상생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존)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농협, 제일, 경남, IM뱅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커머셜 등 13개

보도시점 2026. 3. 20.(금) 조간 < 2026. 3. 19.(목)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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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부터 하위 협력사가 동일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했던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타 은행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상생결제 플랫폼이다.

* (개선전) : 구매기업(A은행) - 1차협력사(A은행) - ••• N차협력사(A은행)

* (개선후) : 구매기업(KB증권) - 1차협력사(B은행) - ••• N차협력사(C은행)

  ※ 협력사는 신규 계좌 개설 필요 없이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수취 가능

  이를 통해, Œ상생결제 사용을 위해 1차 이하 협력사가 계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없고, �모든 상생 결제 관련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

하게 되어 이용기업의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안전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결제방식으로,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2015년 상생결제 제도시행 이후 연간 운용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 189조원을 달성하였다. 

   * 연도별 실적(조원) : (’15) 24.6 → (’18)107.4 → (’23) 171.8 → (’24) 180.3 → (’25) 189.1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상생결제 이용기관으로부터 향후 민간(대기업 

등)과 공공(공공기관) 부문에서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권 제2차관은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의 핵심과제로서 상생결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상생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책임자 과  장 정의경 (044-204-7930)

<총괄> 담당자 사무관 박강범 (044-204-7934)

<협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운영부

책임자 부  장 김범식 (02-368-8777)

담당자 차  장 김서이 (02-368-8751)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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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상생결제제도 개요

□ (개요) 납품기업이 대금 지급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지급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원청)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가능한 제도 (’15년~)

     * (근거 법률)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의2, 제22조제5항, 제27조제5항‧제6항

< 상생결제 장점 및 우수성>

구 분 내 용

유동성
▪대금결제일(60일내) 지급되는 현금보다 빠른 자금유동화
▪저금리(원청 신용도 활용) 조기 현금화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가능

연쇄부도 
방지

▪납품기업은 팩토링 방식으로 할인하여, 원청의 부도에도 은행은 할인
받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 방지

경비절감
▪법인세(소득세) 공제(최대 10%)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면제 → 예산절감

시장성 ▪19만여개 기업이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14개 금융기관에서 취급

□ (상생결제 진행절차) 상품가입 후 3가지 방식으로 수취·활용

(1) 구매기업·협력사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상품 가입

(2) 상생결제 수취·활용 ※ 3가지 중 선택 가능

① (조기현금화) 만기일 전에 구매기업 신용으로 할인하여 현금화

② (만기 현금수취) 만기일까지 기다려 본인계좌로 현금 입금

③ (분할지급) 만기일 전에 2차 협력사 결제 요청시, 수취한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를 분할하여 지급(분할한 채권만기일 재설정)

< 상생결제 흐름도 >

구매기업 → 1차 협력사(“(2)-①,②”) 1차 협력사 → 2차  이하 협력사(“(2)-③”)

□ (운용) 제도 도입(‘15.4~) 이후 상생결제 지급액 누적 1,377조 9,375억원(’25)

    * 연도별 총액(조원) : (‘15) 24.6 → (‘18) 107.4 → (‘21) 142.8 → (‘24) 180.3 → (’25) 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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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 주요 내용

□ (개선 1) 1차이하 협력사 계좌 개설 번거로움 해소

◦ (현행) 1차이하 협력사는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계좌 개설 필요

◦ (개선) 1차이하 협력사는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로 KB증권과 약정 가능

* (기존) : 구매기업(A은행) - 1차협력사(A은행) - ••• N차협력사(A은행)

* (개선) : 구매기업(KB증권) - 1차협력사(B은행) - ••• N차협력사(C은행)
  ※ 협력사는 신규 계좌 개설 필요 없이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수취 가능

□ (개선 2) 모든 상생결제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

◦ (현행) 13개 금융기관의 영업점·인터넷뱅킹·상생결제 업무(MP)사이트 등

총 39개 채널에서 약정, 발행 등의 업무를 분산 처리

◦ (개선) 13개 금융기관은 기존대로 운영, 14번째 금융기관(KB증권)부터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이지싱크)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처리

* (기존) 은행별 영업점·인터넷뱅킹·MP사이트에서 상생결제 업무를 나누어 처리

* (개선) 원스톱 플랫폼에서 모든 상생결제 업무 처리 가능. 현재는 KB증권만 제휴되어 
있으나, 기존 13개 금융기관도 추가 제휴로 사용 가능

□ (개선 3) 새로운 UI/UX 개편으로 수요자 편의성 제고

◦ (현행) 기존 업무(MP)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 제공에 한계

◦ (개선) 이용자(협력사 등) 경험 중심의 새로운 플랫폼(이지싱크) 구축

* (기존)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화면과 서비스가 미흡

* (개선) 처음 이용하는 협력사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화면 및 서비스를 구성


